
THE TOWN NEWS 41March 23, 2020   Vol. 1308부동산/경제

 

한·미,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유가 ‘폭락’ … 셰일기업 위기 금융 기관 전이 우려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한미 간 통

화 스와프 체결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19일‘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미국 연방준

비제도(연준)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

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600억 달

러 이내에서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다.

앞서 한은과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

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2008년 당시보다 2배로 

원유 가격 급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

하는 회사들이 잇따르는 등 미국 에너지업계가 바람 앞 등

불이다. 이들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역시 손실

이 불가피해졌다. 실물의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전날 

미국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인‘Baa3’에서 투기등급인‘Ba1’로 내렸다. 이 기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셰

일 기업이다.

이에 앞서 미국 텍사스주 셰일 기업인 트리-포인트(Tri-

point) 오일앤가스프로덕션 역시 16일 미국 연방파산법 11

조(챕터11)에 의거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에너

지 전문 사모펀드(PE)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퍼스트리저

브’의 주 투자처이다. 그만큼 탄탄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곳이지만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 회사는 자산(5,000

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1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늘린 것이다. 연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

국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글로벌 달러화 시장의 긴장

을 완화하고, 국내외 가계·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미칠 영

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한국·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

덴 중앙은행과는 각 600억 달러, 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

드 중앙은행과는 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 계약

을 체결됐다. 기간은 모두 최소 6개월이다.

앞서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등 14개국

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 대부분 협정

을 종료했으며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5개

국 중앙은행과만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해 왔다. 

국제 기준인 브렌트원유는 18일 9% 하락한 배럴당 26.01

달러를 기록해, 2003년 9월 26일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역시 배럴당 20.37달러

로 24.4% 하락해 200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역사상 세 번째 저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유가

가 1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 13

일 전략비축류(SPR) 매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떨어지

는 유가를 잡지는 못했다.

문제는 경제적인 여파가 이들 업체들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에너지 기업의 위기가 

미국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키프·브루엣&우즈’(KBW)이 각 자기자본 

대비 에너지 기업 관련 대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오클라호

주의 BOK파이낸스가 108%로 자기자본을 웃돌았다. 이어 

같은 오클라호마주의 뱅크7 역시 104%로 뒤를 이었다. 대

형 상업은행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자기자본의 15%를 차지

해 가장 높다.

미 2월 주택착공
1.5% 감소

“주택시장 봄바람” 예상도

지난 2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했다.

미국 상무부는18일 지난 2월 신규주택 착공 건

수가 159만9천 건으로 전달보다 1.5% 줄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4.9% 감소한 149만 건이었다. 로이터통

신은 코로나19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본격화되면 주택 착공 건수가 더 약화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움

츠러들었지만 미국 주택시장에는 봄바람이 불 것

이란 예상도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이 그 이

유이다.

모기지 금리는 시중 지표 금리인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시중 금리 하

락은 모기지 금리 하락을 부른다. 연준이 3일 기

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터라 모기지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해졌다. 4월말 FOMC

에서도 추가 인하가 이어지면 모기지 금리는 계속

해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약3.5%로 사상 최저를 기

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

준으로 내려가면서 미국인들의 대출 갈아타기 신

청이 크게 늘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 차환(리파이낸싱) 신청 접수 

건수는 거의 11년 만의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하

지만 향후 경제 침체 시 부동산 거품 붕괴 등에 대

비해야 하는 딜레마에도 처해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현재 상업용 오피스는 침

체 국면을 맞았지만, 주거용은 리파이낸싱 수요

가 많다.”며“다시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매수해

야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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